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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8. 7.(월) 배포 2023. 8. 7.(월)

산업부 국내여비 조정은 4월부터 시행되어 
국가재정전략회의(6.28 개최)와 무관함 

<보도 주요내용> 

□ 8.7.(월) 서울경제「尹 한마디에 절반으로 ‘뚝’, 출장비 삭감에 관가 ‘부글’」 

에서는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출장비 감액의 

직격탄이 되어,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출장비로 5만원이 아닌 2만 5000원만 

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 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 

□ 정부 부처의 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예산의 부족 및 그밖의 

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시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 

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ㅇ 산업부는 코로나 팬데믹 완화, ‘현장 산업부’ 구현 등에 따른 국내 출장

수요 증가로 인해 올해 4월부터 국내 출장시 운임은 예산을 고려하여 

지급하되 일비‧식비를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. 

□ 산업부 직원들에 대한 국내 여비의 조정은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, 6월28일 

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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